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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신부님께서 제 버스에 오르셨습니다.
”하루는 제 버스 노정이 바뀌는 바람에 시간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제게 기분 좋은때는 아니었죠” 스페인의 버스 운전사 라몬 A. 의 증언.
2004-6-23.
저는 시내버스 운전사 입니다. 하루는 제 버스 노정이 바뀌는 바람에 시간표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. 제게 기분 좋은때는 아니었죠. 또 두살짜리 제 딸이 수술을 앞에 놓고 있어서 다른 문제를 생각할 기회가 없었습니다. 그때 한 아주머니가 버스에 타셨습니다. 제가 걱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그분께서 제게 한 성인의 기도문을 주시고는 제가 일하는데 도움을 주실것이라 하시더군요. 그때 저는 무관심하게 대했습니다. 저를 생각해주시는것은 고마워서 미소를 지으려 노력을 했지만요. 이 성인은 성 호세마리아었습니다. 제 딸의 수술을 누가 생각했던것보다 잘 되었습니다. 어려운 수술이었다 했는데 결국은 잘 마쳤지요.
그때부터 제 버스에 기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일주일 정도 되었을까, 그 아주머니께서 다시 버스를 타셔서 이번엔 제가 말을 던주었습니다. 기도문을 주신것을 감사하다고, 또 지난번 쌀쌀하게 대해드린것이 죄송하다 했지요. 한참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가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호세마리아를 저희 빠드레 (아버지)라고 부르냐 여쭤도 보았습니다. 제가 오푸스데이에 속하지 않아 이 성인을 이렇게 부르지 못하는것이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아주머니께서는 수많은 이들이 이렇게 성호세마리아를 부른다 가르쳐주시고 “저는 이분을 빠드레라 부르는것이 저를 예수님과의 친구적인 관계의 영적의 삶에 낳으셨기때문” 이라 하시더군요. 제겐 꽤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. “그분께서 항상 평상일안에서 하느님을 찾을 모든이들을 위해 기도 하시고 희생하셔서 저는 그분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다” 고 또 말씀하셨습니다.
기도장이 한장밖에 없어서 더 달라고 했습니다. 또 한주일이 지나 그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고 이번엔 기도문을 한더미받았습니다. “또 만날것 같아 가지고 있었다” 하시고 저희 빠드레 (이젠 제 아버지) 와 같이 운전를 했습니다. 얼마전엔 브레이크를 갚자기 밟아야할 사고 날번할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엔 아무 손상을 당하지 않았습니다. 이제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. 제 버스안이 저희 빠드레를 남들에게 전하는 장소가 되었지요.
아주 아름다운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한달전 되었을까요. 한 30 되어 보이는 청년이 버스에 올라 일시적 취직 구해주는 사무소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. 저는 어디에있다 가르쳐 주고 제 버스를 타면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전에 그 아주머니가 하셨던 말을 기도문을 전해주며 했습니다: 일하는데 도움이될 성인을 알고 있다고요. 그래 기도문을 전해줬지요. 이틀전 한 신부님이 버스에 올라 인사를 하시더군요. 저는 누군가 했습니다. “아이고 하느님, 전에 취직 구해주는 장소를 물어보았던 청년이구나” 생각했습니다. 무슨일인지 몰라 놀란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부님이 웃으시면서 사제 성소를 버리려 하고 있었는데, 저희 빠드레와 만나는 바람에 이를 다시 생각하고 성 호세마리아 처럼 충실한 신부가 되려고 다시 사제의 길을 가려한다고 하셨습니다.
라몬 A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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